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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글의 날 지정 결의안’ 통과 위한 서명 캠페인

LA에서 한국 민화의 진수를 느낀다!
LA한국문화원, ‘아름다운 우리 민화전’ 개최

미주 한인 김세연 씨, 
2019 미스코리아

 ‘진’ 당선 
‘가주 한글의 날 지정 결의안(ACR 109)’의 주의회 통

과를 위해 결의안 지지 편지 발송, 온라인 서명 캠페인이 

시작됐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섀런 쿼크-실바, 최

석호, 미겔 산티아고 주하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9일 쿼크-실바 의원(가주 하원65지구) 측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오는 9월 13일 주의회 정기 회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올해부터 매년 

10월 9일을‘가주 한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

다. 쿼크-실바 측은 이에 따라‘가주 한글의 날 지정 결

의안’통과 위한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ipetitions.com)의 상단에 있는 검

색(돋보기)에 커서를 올린 후 활성화된 창에‘hangul’

을 입력(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www.ipetitions.com/

search?q=hangul 입력) 하고 엔터를 누르면 검색된 결

과에‘Hangul Day Petition - ACR 109’가 상단에 보인

다. 이곳을 클릭하면 청원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린다. 이 화면에서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입하면 된다. 

편지 발송보다 간편한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 편

지 내용이 나오는 웹페이지 우측의‘SIGN THIS PE 

-TITION’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SIGN 

PETITION’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청원에 참여할 수 있

다. 서명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일 오후 3

시 30분 현재 93명이 서명했다.

한국 민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2019년 7월 전시로,‘아

름다운 우리 민화전 (Minhwa: The Elegance of Korean 

Folk Paintings)’전시회를 7. 12(금)-7. 25(목)까지 LA한

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전통민화의 대가 파인 송규태 

화백을 비롯하여 (사)한국민화협회 회원 9명과 한국민

화협회LA지부 회원 16명 등이 참여하여 총 40여점의 

민화 작품을 전시한다.

 2019 미스코리아‘진’에 미국 거주 한인

이 뽑혔다. 주인공은 그렌데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세연(20·사진) 씨. 김 씨는 지난 11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9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32

명의 경쟁자들을 데치고 진으로 선발됐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미스코리

아‘진’으로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세 때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한

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사우스패서디나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패서디나 칼리지 오

브 디자인(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

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다.  당선 후 

유명 작곡가 김창환의 딸로 밝혀져 더욱 관

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창환은 김건모, 박미

경, 클론 등과 작업하며 다수의 히트곡을 배

출한 작곡가로 현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

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진으로 선발된 직후 김세연은“응원해 주

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아

름다운 미스코리아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이어 그는“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

난다. 언니가 제일 보고 싶다. 세 자매 중 막

내인데 한달 간의 합숙 동안 언니 없이 지내

는 게 힘들었다. 가장 하고 싶은 건 초콜릿을 

먹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동우 쿼크-실바 의원 보좌관에 따르면 지난

해 쿼크-실바 의원과 최석호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김

영옥 하이웨이 지정 결의안(ACR 188)’도 발의 지지 편

지 발송 및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한인들

이 작성한 851통의 편지와 135건의 서명은 주의회에 전

달돼 ACR 188 가결에 힘을 보탰다. 

박 보좌관에 따르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법안과 관

련해 접수되는 청원 편지는 보통 20~30통 정도이다. 

파인 선생은 평생을 민화인으로서 살아오며 민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현대 민화화단의 문을 연 1세대 원로

작가이다.  2017년 민화계 최초로 은관문화훈장을 수

상하기도 했다. 

박위진 원장은“이번 전시회는 한국 민화의 가치를 되

새기고, 전통예술의 얼과 멋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전시회를 통해 선조들의 멋과 해

학을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323) 936-3014

▲ ‘가주 한글의 날’ 청원 사이트 모습


